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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로 영어 1달 

 1등급  비법서 
 10월 모의고사 3등급이 1달만에 

 수능 1등급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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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9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10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는 엄청난 하락곡선을 
 극복하고  2023 대수능에서 꽤나 안정적인 원점수 95로 1등급을 받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르칠 만한 실력을 학원 도움 
 없이 갖추게 된 것이 영어 밖에 없어서이다. 영어는 중3 학원, 고1 내신 영어 학원 이후로 다닌 
 적 없다. 즉 영어 모의고사 공부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 비법서는 수능이 1달 남았는데 2,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2등급 왔다리 
 갔다리들의 인생 역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1달 동안 어떤 문제집, 단어장, 유튜브, 인강을 
 보아야 하는지 담았다.) 

 1.  필자의 수능 날 영어 느낌 (여기 나온 문제 풀이 순서를 따라해라) 

 수능 이브 부터 수능 아침, 점심까지 나는 전혀 전혀 떨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 수능 치러가는 수험생 맞냐고, 내가 유일하게 수능을 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이 떨리는 걸 느낀 과목이 영어다. 영어는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기에 수능 전에도 제일 중압감이 컸던 과목이었다. (최저가 걸렸다) 
 듣기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침빌런, 다리 떨이 빌런, 음향 문제를 모두 생각해놓고 갔다. 
 다행스럽게 해당 빌런들을 마주치지 않았고 듣기평가 음질은 좋았다. 듣기 평가는 음향 
 문제로 게시판에 이의 신고 들어올까봐인지 귀가 찢어지게 틀었다. 소리가 정말 너무 커서 
 오히려 집중하기 어렵고 귀가 따갑고 복도, 학교 전체가 울리게 틀었다. 듣기 풀면서 제발 
 소리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문제를 펼치고 듣기 1번이 시작 되기 까지 25~28(일치 불일치)를 풀었고 뒷장 넘어가기 
 전에 클리어 하고 바로 41~45(장문 독해)에 들어갔다.  2023 수능 영어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듣기 9번!! 사실 나는 평가원이 듣기에서 노림수를 둘 것을 예측하고 바로 풀었다.  듣기가 
 끝나고 2분을 더 할애하여 장문독해까지 독해 9문제를 풀이했다. 
 그다음 부터는  18~24번, 29~40까지를 나름의 순서에 따라 풀이했다. (자신이 쉽다고  느끼고 
 정답률이 높은 유형부터 풀이해라,가장 자신 없는 유형은 맨 뒤로 미뤄야한다) 
 결과적으로 마킹 다 하고 15분 정도가 남았고 개인적으로 느낀 영어 난이도는 쉬운 감이 없지 
 않아있고 6,9월 보다 평이 했다? 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영어를 마무리하고 오엠알 검토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나중에 
 오르비, 뉴스를 통해 영어가 꽤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2023 영어 1등급 비율 : 7.83 

 2.  동기부여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수능 영어 공부법은 만약 선생님들께서 보신다면 뒷목을 잡으실 
 수도 있는 공부법이다.  그러나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정시러,최저러 라면 또는 예체능이라 
 반드시 영어 1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사유가 있지만 시간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따라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정시에서 영어 2,3 뜨면 반영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감점이 심할 수 있다. 
 정시는 한 문제 싸움이다. 
 나는 이 공부법(루틴)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만들어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수능과 
 관련된 영어 학원, 과외를 받은 적이 없다. 1달만에 1등급을 턱걸이라도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테니 그대로 따라해라.  (이건 과외가 아니기에 모든 유형을 하나씩 
 어떻게 푸는 것인지 분석하지 않았다.)  이 비법서는 1달동안 풀어야하는 문제집, 단어장, 등을 
 소개한 비법서이다. 


